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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major immersion,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major immers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7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the G province,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 to December 1, 2023.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2.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ubject's empathy ability was 3.49 points, 

communication ability was 3.64 points, and major immersion was 3.61 points. Major immersion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athy and communication ability, and the factors affecting major immersion 

are major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2.9%. To improve 

nursing students' immersion in their major,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of learning activities and 

develop and apply various extracurricula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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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전공몰입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전공몰

입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G도 지역 소재 1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47명으로 자료수집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한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e test,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3.49점, 의사소통능력은 3.64점 및 전공몰입은 3.61점이었다. 전공몰입

은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만족과 의사소통능력으로 설명력은 42.9%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의 

방향설정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간호대학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전공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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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The Need for Research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보건의

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요구가 증가되면서 전

문성을 갖춘 보건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의료 소비자

인 국민들은 보다 숙련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으로부

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고 이로 인하여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는 점차 확대 및 전문화되고 있다[1]. 이러

한 사회 변화에 따른 간호사들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

도록 미래의 간호사 양성 대학에서는 간호교육에 이를 반

영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으로 전문직 간호사 역할

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대학이라는 교

육환경 속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전공 교과에서 필요한 간

호지식이나 술기 및 태도 등의 핵심역량과 경험을 통하여 

전문인으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배우게 된다[2]. 이러한 전

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수 선결 관문으로 전

공과목에 대한 충분한 몰입경험은 향후 직업선택과 자신

이 선택한 삶에 합리적인 태도를 갖는 데 초석이 되며, 자

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몰입은 대학생활의 주요한 영역

으로 작용된다[3,4]. 

전공몰입은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자신이 선택

한 전공에 대해 애착을 갖는 것으로 전공몰입이 높은 간호

대학생들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목표설정과 계

획을 세워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5,6].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몰입할수록 정확한 목표의식

이 생겨 전공분야에 근무하려는 생각과 의지가 생긴다[7]. 

반면에 전공몰입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과 미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애착과 몰입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와 미

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9]. 이처럼 전공몰

입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므로 전공교

육에 몰입하지 못하면 결국 전문직관을 갖춘 간호사로 직

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몰입하여 향후 성공적으로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일처

럼 상대방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

력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은 간호대학

생이 갖추어야할 기본역량이며, 간호의 필수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10]. 공감능력은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

과 만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

료적 관계 유지를 위해 간호대학생과 전문직 간호사들에

게 요구되는 필수 요소이다[11]. 뿐만 아니라 간호대상자

의 질병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

계 강화로 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12].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전공몰입이 높다

는 관련성 연구[13]를 볼 때 공감능력이 간호대학생의 전

공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

을 들 수 있다[14].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 관계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

하여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간호교육의 핵심이며, 

예비간호사가 반드시 지녀야할 중요한 능력이다[15].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도움과 타 부서 직원

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능력

이다[16].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과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으며[12],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문

제해결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러므로 간

호대학생이 향후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성

장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을 전공분야의 목표와 기본역량으로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한 후 이들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

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목적은 지금까지 간호대학

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두 변수를 이용하여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

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전공몰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

몰입도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의 방향과 전략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Prupose of the Research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전

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전공몰입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전공몰입의 정도

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전공몰입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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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Methods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전공

몰입의 수준파악,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과 전공몰입의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Research Subjects

연구 대상자는 G도에 있는 간호대학생 2,3,4학년으로 1

학년은 상위학년보다 전공몰입에 대해 변별력이 낮을 것

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자와는 관

련이 없는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

명하여 자발적인 참여 및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 필요한 표본은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로 하였

을 때 최소인원 수는 178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3부를 제외한 24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Research tools

3.1 Empathy

공감능력은 Davis[18]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강[19] 등이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IRI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인 9문항(2, 5, 10, 13, 

16, 19, 20, 25, 27)은 역환산 처리하여 공감능력을 계산하

였다. 강[19] 등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0이었

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이었다.

3.2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능력은 Rubin[20]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를 허[21]가 수

정․보완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

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 허[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72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8이었다.

3.3 Major Immersion

전공몰입은 김[22]이 개발한 척도를 신[23]이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총 7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전공몰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나타내

는 Cronbach's α 값은 김[22]의 연구에서 .89, 신[23]은 

.90,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다.

4. Data collection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

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학문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한 후 수행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참

여와 상시 철회 가능성 및 비밀보장과 익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 및 별도의 동

의서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여분 정

도이었으며, 설문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전공몰입에 대한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전공몰입 정

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산출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전공몰입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Results

1. Difference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Major Immer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전공몰입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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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학교생활만족도(F=4.005, p=.019), 

전공만족(F=5.214, p=.006) 및 평균성적(F=3.074, p=.028)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공감능력은 학

교생활 만족도에서 ‘불만족’일 때보다 ‘만족’할 때 공감능

력이 높았다. 전공만족에서도 ‘불만족’일 때보다는 ‘만족’일 

때 공감능력이 높았다. 또한 평균성적은 ‘상위권’일때보다 

‘하위권’일 때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동아리활동(F=2.313, 

p=.022), 학교생활만족도(F=6.486, p=.002), 경제수준

(F=5.443, p=.005), 전공만족(F=11.704, p<.000)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학교생

활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 ‘불만족’과 ‘보통’인 경우보

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경제수준은 ‘상’인 경우 ‘중’이

나 ‘하’인 경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전공만족은 ‘만족’일 경우 ‘보통’이나 ‘불만족’보다 의

사소통능력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몰입은 학

교생활만족도(F=20.155, p<.000), 전공만족(F=66.923, 

p<=.000), 평균성적(F=5.65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전공몰입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 ‘불만족’이나 ‘보통’의 경우보다 전공몰입

이 높았다. 전공만족에서 ‘만족’하는 경우 ‘불만족’이나 ‘보

통’보다 전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성적의 경

우 ‘상위권’과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이나 ‘하위권’보다 

전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The Score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Major Immersion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전공몰입에 대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49점, 의사

소통능력은 3.64점 및 전공몰입은 3.6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Correlation between,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Major Immersion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전공몰입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전공몰입은 공감능력(r=.256, p<.000) 

및 의사소통능력(r=.435,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Table 3).

4. Factors influencing Major Immersion

대상자의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전공몰입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던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만족, 평균성적을 포함한 공감능

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과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638-.876이며 0.1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분산팽창지수(VIF)는 1.132-1.567로 모두 10이하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

인 Durbin-Watson 통계량이 1.918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 전공몰입을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하였다(F=17.836, 

p＜.001). 전공몰입의 영향요인은 전공만족(β=.526, p

＜.000)과 의사소통능력(β=.386, p＜.001)이었으며, 모형

의 설명력(R2)은 42.9%로 나타났다(Table 4).

IV. Discussio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전

공몰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전공몰입의 영향 요인을 

파악한 후 전공몰입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도를 살펴본 결과, 공

감능력은 5점 만점에 3.49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타 연구 중심으로 5점 척도의 평균으로 비교하였다. 공감

능력에서 간호대학생 전체학년 대상 연구의 3.63점[13] 보

다 낮았으며, 또 다른 4학년 대상 연구의 3.49점[24]과 동

일하였으나 3.76점[25] 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3,4학년 대

상 연구에서 3.40점[26] 보다는 높아 공감능력은 학년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 공감능력의 차이가 있

다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감능력이 낮아진다는 결과[27]가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2학년에서 공감능력 점수가 가장 높고 4학년보다 3학년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학년별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반복 연구가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공감능력이 선행 연구들보다 유사하거나 낮아 간호교육과

정에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격려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만족 및 평균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13]의 연구결

과 학과선택 동기와 전공만족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과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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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Major Immersion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Male 45(18.2) 3.53±0.44 0.678

(.498)

3.67±0.42 0.591

(.555)

3.72±0.93 1.076

(.283)Female 202(81.8) 3.48±0.47 3.63±0.40 3.59±0.69

Grade-year

Sophomore 92(37.2) 3.54±0.51
1.158

(.316)

3.60±0.39
0.734

(.481)

3.66±0.70
1.454

(.236)
Junior 82(33.2) 3.43±0.41 3.66±0.38 3.50±0.74

Senior 73(29.6) 3.49±0.47 3.67±0.46 3.67±0.78

Club activities
Yes 93(37.7) 3.53±0.48 1.236

　(.218)

3.72±0.38 2.313

　(.022)

3.71±0.66 1.644

(.101)None 154(62.3) 3.46±0.45 3.60±0.42 3.55±0.79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Dissatisfieda 19(7.7) 3.28±0.64(A) 4.005

(.019)

c>b>a

3.52±0.42(A) 6.486

(.002)

c>a,b

2.92±0.97(A) 20.155

(.000)

c>b>a

Averageb 143(57.9) 3.46±0.43(AB) 3.58±0.39(AB) 3.51±0.67(B)

Satisfiedc 85(34.4) 3.58±0.47(B) 3.77±0.40(B) 3.93±0.65(C)

Economic 

level

Lowa 13(5.3) 3.48±0.60
0.091

(.913)

3.50±0.44(A) 5.443

(.005)

c>b>a

3.25±0.81
2.348

(.098)
Middleb 203(82.2) 3.49±0.45 3.62±0.39(AB) ±3.610.71

Highc 31(12.6) 3.45±0.49 3.85±0.45(B) ±3.780.88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a 10(4.0) 3.09±0.54(A) 5.214

(.006)

c,b>a

3.43±0.31(A) 11.704

(.000)

c>b>a

2.14±0.60(A) 66.923

(.000)

c>b>a

Averageb 113(45.7) 3.45±0.49(B) 3.53±0.41(AB) 3.33±0.61(B)

Satisfiedc 124(50.2) 3.55±0.42(B) 3.76±0.38(B) 3.98±0.59(C)

Grade point 

average

Lower(~2.9)a 15(6.1) 3.80±0.47(A)
3.074

(.028)

a>b,c>d

3.60±0.45

(1.544)

.204

3.06±0.79(A)
5.650

(.001)

d,c>b>a

Lower middle(3.0~3.4)b 79(32.0) 3.46±0.49(B) 3.57±0.36 3.47±0.65(AB)

Upper middle(3.5~3.9)c 103(41.7) 3.50±0.44(AB) 3.70±0.43 3.73±0.73(B)

Upper(4.0~)d 50(20.2) 3.40±0.46(B) 3.65±0.40 3.76±0.79(B)

Table 1. Difference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Major Immer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M SD Min Max

Empathy 3.49 0.47 2.00 4.79

Communication skills 3.64 0.41 2.33 4.80

Major Immersion 3.61 0.74 1.14 5.00

Table 2. The Score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Major Immersion

Variable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Major Immersion 

Empathy 1

Communication skills
.360**

(.000)
1

Major Immersion 
.256**

(.000)

.435**

(.000)
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Major Immersion

Variable B SE β t p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167 .071 .133 2.330 .021

Major satisfaction .526 .072 .409 7.294 .000

Grade point average .101 .045 .115 2.244 .026

Empathy .131 .085 .082 1.539 .125

Communication skills .386 .110 .212 3.521 .001

R=.675, R2=.455, Adjusted R2=.429, F=17.836,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Major Immersion

그러나 또 다른 선행연구[28]에서는 성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에서 공감능력과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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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이 높으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전공교

과목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

수법을 적용한 수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평균성적이 상위권일 때 보다는 오히려 하위권

일 때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적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 양질의 간호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전문직 간호사에게 선

행되는 필수 의사소통기술이다[29].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의 공감능력 향상은 간호교육의 중요한 졸업성과이기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향

후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총점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이었다.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3.60점[30], 4학

년 대상 연구에서는 3.94점[25]으로 본 연구 결과와 차이

가 있었다. 간호학전공 교과목 및 이론과 실습과목의 세

부영역에서 의사소통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학년이 올

라 갈수록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

구에서는 2학년이 가장 낮고 3,4학년은 유사하게 나타나 

추후 1학년을 포함한 학년별 모니터링과 반복 연구가 필

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동

아리활동, 학교생활만족도, 경제수준 및 전공만족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30]에서 학년, 대학생활만

족도, 전공만족,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어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를 형

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1]. 이에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이 비

교과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과

와 학교의 정책적인 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생활

에 만족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은 그동안 대학내 

학생들의 불만족 요인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는 등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결과 학교생

활 중 불만족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

단된다. 본 연구결과 의사소틍능력 점수가 평균 이상이기

는 하나 간호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은 전문직 간호

인이 갖추어야하는 필수 핵심역량이기에 의사소통 과목

이 학과 교과목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식 보다는 실제 훈

련이나 연습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으로 보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전공몰입은 총점 5점 만점에 3.61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전공몰입은 3.96점

[13] 및 3.69[32]으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

생 2,3,4학년 대상 선행연구에서 전공몰입 3.77점[33]과

도 차이가 있었다. 전공몰입은 간호대학생에게 향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직 간호사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선행연구보다 대체적으로 전공몰입이 낮게 나타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실시한 후 이에 따른 학과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몰

입은 학교생활만족도, 전공만족 및 평균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33]에서 학교생활만족도, 평균

성적 및 동아리활동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

이다. 또 다른 선행연구[13]에서 학교성적, 학과 선택동

기, 전공만족도 및 동료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과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학교 성적과 전공만족도에서 같은 결과

를 얻었다. 본 연구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면서 평균성적

이 상위권이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할수록 전공몰

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을 높

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전공수업에 대한 의욕과 열

의를 갖고 수업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성

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센터와 연계된 전

공몰입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전공몰입과

의 상관관계에서 전공몰입은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제한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전공몰입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에 간호대학생이 입학 당시부터 자신이 선택한 간호

학문에 대해 공감할 정도로 자세한 소개가 필요하고 전문

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정에서 전

공몰입 향상을 위한 교과와 다양한 비교과과정을 운영하

여 잠재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

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능력은 향후 간호사가 갖추어야할 

핵심역량이므로 강의식보다는 실제 훈련을 통하여 의사

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

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몰입 향상은 향후 간호사로서 전

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만족과 의사소통능력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논의할 선행 

연구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학과성적, 전공만족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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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책임이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3]와 

일부 유사하였으나 의사소통능력과 전공몰입과 관련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웠다.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몰입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전공만족과 의사소통능력이

었으므로 학생들의 전공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마련

이 필요하다. 전공몰입의 중요성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주장되었지만 간호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간호대학생이 향후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공몰입

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교육환경과 커리큘럼 구성을 

원활하게 체계화하여 학업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

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몰

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함으

로써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 수행에 핵심자원이 되

리라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2,3,4

학년만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설정하고 분석하였기에 전체 간호대학생으

로 확대 해석에 제한을 둔다. 둘째, 본 연구는 제한된 지

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기에 연구 결

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지역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간호대학생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전

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은 학교생활만족도, 전공만족 및 평균성적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의사소통능력은 동아리활동, 학교생활만족

도, 경제수준 및 전공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

공몰입은 학교생활만족도, 전공만족 및 평균성적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몰입은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

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공몰입의 영향

요인은 전공만족과 의사소통능력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

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의 영향요인을 확인

한 후 전공몰입 향상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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